
(국토부) 직원이 예보하는“조직기상도”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ㅇ 개인·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신임 공무원 유입 등으로 기존 방식과
다른 새로운 소통방식과 조직문화 조성 필요

ㅇ 부패취약분야 분석 연구용역* 결과에서 조직문화 개선 필요 강조

    * 「국토교통부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연구」 ’23.7~9월(2개월), EK윤리지식연구소

□ 주요 추진내용 

ㅇ (개요) 직원이 소속부서의 조직문화 상태를 5단계*로 구분하여 평가

    * (매우 맑음) 5점, (맑음) 4점, (보통) 3점, (흐림) 2점, (강우강설) 1점

ㅇ (시행방법) 업무망(솔넷)에 배너창을 마련하여 개인별 1회/일 평가*

하고, 1회 평가결과는 소속 과·실국·기관 평가결과에 자동 반영

    *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로그인 상태에서만 가능하게 하고, 점수는 산술평균

ㅇ (결과활용) 평가결과의 유의미성 차원에서 평가단위별로 전체 평가
횟수의 25%이상인 결과만 통지(소속직원들 근무상황 등을 고려)

    * (예시) 직원 10명인 평가단위 “ㅇㅇ과”: 50회(10명×20일=200회, 25%인 50)
120명인 평가단위 “ㅇㅇ실”: 600회(120명×20일=2400회, 25%인 600)

⇒ 특히, 평가점수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2점 미만인 경우, 평가
단위 직상급자에게 원인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

□ 우수사례 선정 사유

ㅇ 개인·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유입은 모든 공공기관의
공통 사항으로 기존 낡은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

√해당 사례가 ’22년도~’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‘부패취약
분야 개선 과제’에 해당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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